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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4년 중앙아시아 
야생식물 종자자료집’ 발간

- 중앙아시아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두 번째 기록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중앙아시아에서 종자를 수집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보전하는데 힘쓰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20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4년 중앙아시아 야생식물 종자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앙아시아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두 번째 기록’으로 지난해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종자수집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총 38종에 대한 종자수집 이력과 발아 

특성, 다양한 이미지를 수록해 종자 보전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앙아시아와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축을 따라 식물 종의 이동과 

분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이다.

  특히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두 지역은 식물 종의 유사한 유전적 특징을 

보이고 계통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단절됐던 중앙아시아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2024년에는 식물 종자수집과 보전을 위한 주요 협력국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관계가 재구축 되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중앙아시아 식물 종자수집 노력은 한반도의 

자생식물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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